
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약칭을 알리는 안내 보도자료(2013. 1. 7.)

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식 약칭을

‘사교육걱정’으로 통일해 주십시오.

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

다. 사실 9글자나 되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. 그런 불편을 이미 짐작하고 약칭을 만들까 하다가 축약

해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9글자를 모두 부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기했던

희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어떤 단체냐 그럴 때 “사교육걱정없는

세상이에요.”라고 말해주면, “아,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..”라고 반응하시던 분들의 소리

가 지금도 생생합니다. 기사를 쓸 때도 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...’이라고 하면, 그 말이 시민들에게

주는 반가움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. “사교육걱정없는세상입니다”라는 말로 희망을 나누고 꿈

을 나눌 수 있다면, 9글자가 뭐 길까 싶은 것이지요. 단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, ‘구호’를

외치며 산다,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축약어

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
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워낙 글자가 기니까, ‘사걱세’ 혹은

‘사교세’, ‘사없세’ ‘사교운’이라는 약칭이 제각각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축약어는 ‘사

교육걱정없는세상’의 핵심과 정신을 담을 수 없는 영혼이 빠진 약어라 이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

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했습니다. 사교세는 '사교를 좋아하는 날날이 새'라는 느낌이 있고, ‘사걱세’는

어감이 거칠고 도무지 뭐하는 단체인지 그 말만 들어서는 종잡을 수가 없는 약어이기도 하고요.

환경운동연합도 ‘환운련’이라 말하지 않고 ‘환경’을 키워드로 말을 줄였고, 좋은교사운동도 ‘좋은교

사’라 줄이지 ‘좋교운’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, 약어를 만들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단체가 표방하는



핵심 가치를 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‘사교육’이라

는 개념을 절대 축약어 속에서 실종시킬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9글자를 쓰라고 강요

할 수도 없는 일이라, 최근 우리 단체에 대한 약어의 문제로, 여러 날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불가피

하게 약어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우리 단체가 약어를 만들어 그 명칭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야하

겠다고 판단했습니다.

그래서 공식 용어를 ‘사교육걱정없는세상’ 혹은 약어를 쓸 경우에는 ‘사교육걱정’이라고 축약해서 사

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물론 우리 단체는 ‘사교육걱정없는세상’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단체이

지 ‘사교육걱정’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만, 그래도 ‘사교육문제를 걱정하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

힘쓰는’ 단체라는 점은 있으니까, 절반의 진실은 담겨지는 셈이니 ‘사걱세’ 등과 비교해서 한결 낫다

싶고, 그래서 전체 명칭을 다 부르지 못함으로 인한 다소의 아쉬움은 감내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.

언론에서도 기사를 작성하실 때, 꼭 약어를 쓰실 일이면, “사교육걱정에서는” 혹은 “사교육걱정 측

에서는”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. 물론 5글자도 길다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, ‘희망제작소’ 등과

같이 5글자로도 큰 불편 없이 불리는 단체가 있으니,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, 약어를 부르지 마시고 ‘사교육걱정없는세상’이라고 불러주십시오. 그렇게 부

르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며 우리 사민들 자신에게도 늘 “그렇지, 그런 세

상이 와야지!”라는 반가운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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